
다이이치보가 내세운 “코튼의 힘”  

- 추동용 이너소재로 채용 

일본의 다이이치보(第一紡)가 미면 중에서 엄정하게 선발한 “퍼스트코튼

(first cotton)”으로 생산한 소재들을 “코튼의 힘”이라 부르기로 하고, 2004년 추

동절용 이너소재로 발표하였다. 

“퍼스트코튼”은 다이이치보가 선발한 미국의 “산호퀸 계곡(San Joaquin 

valley)”면을, 조면(繰綿, ginning)으로 씨를 앗아 솜을 만드는데, 능률은 “소진

(saw gin)”보다 떨어져도 면섬유가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진(roller gin)으로 면

섬유를 수확함으로써 장섬유의 함유율을 올리도록 노력하였다. 

이너용 “코튼의 힘”소재들은 특성에 따라 “따스한 파워(power)”, “안심(安

心)파워”, “원기(元氣)파워”, “릴랙스(relax)파워”의 4종류로 분류하고 있다. 

“따스한 파워”소재로는 새로운 실 “푹신푹신”을 개발하였다. 이 소재는 키

토산(chitosan)을 이겨 넣은 고수축(高收縮) 아크릴 40%와 “퍼스트코튼” 60%

의 혼방사이며, 이 실로 짠 천을 가공할 때 열을 가하면 아크릴섬유가 20% 

수축하면서 면도 함께 움츠리게 되어 벌크(bulk)성이 좋아진다. 그럼으로써 

면섬유 안에 공간이 많이 생겨 보온성(保溫性)이 좋아진다. 

“안심파워”소재는 “퍼스트코튼” 100%의 “툴소프트”가 있고, “원기파워”소재

는 “퍼스트코튼”과 폴리에스터를 혼방한 “뉴에어제스트”가 개발되었고, “릴랙

스파워”소재는 “퍼스트코튼”과 아크릴섬유, 키토산이 들어있는 “크래비온

(crabion)”의 세 가지 섬유를 혼용한 특수방적사 “터프코트 A”를 상품화하고 

있다. ♣ 


